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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방향 의식의 자각 

7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난히 떠들씩하던 새 바람도 지난해 동 

안 별로 두드러진 무엇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나버린 감이 있다. 그 

러나 사건으로서 이렇다 할문제가 없기는 했지만 어떤 새로운 방향 

의식과 자각이 교계 안에서 서서히 일기 시작한 것을 느끼게 된다. 

첫째로는 세계 교회의 눈이 한국 교회에 픽 호의적으로 쓸리기 시작 

'했다는 것이다. 금년만 해도 한국을 다녀간 인사들이 헤아릴 수 없 

으리만큼 많다. 짜 총 무 블레이크 박사를 위시해서 유럽 교회 지 

도자들이 마치 옆집에 드나들듯이 방문해 왔다. 분명히 한국교회는 

고독한 교회가 아니라 세계 교회와 서로 깊은 친교를 두텁게 해 나 

가는 교회임을 알게 되었다. 미국과의 교류만을 생각해 오던 우리 

는 이제 독일’ 영국’ 화란 그리고 동남아 여러 나라 교회와도 깊은 

유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연합 사업의 큰 성과라고 하겠 

다. 

둘째로는 우리의 선교 의식이 과거보다 훨씬 개화되는 동시에 자 

기 심화의 코오스를달리고 있다고 본다. 선교의 개념 자체가일년 

전의〈신의 선교〉협의회 이후에 더 폭넓게 이해되어져 가고있다는말 

이다. 예를 들면 과거에는 선교를 좁은 의미의〈전도〉라고만 생각 

했지만 이제는 그 형식이나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첫이다. 다 

방을 중심으로한 코이노이니아 선교，학생들이 중심이 된〈학사원〉 

운동，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 선교’ 여성 활동’ 경찰’ 군 

'대，예비군에 대한목회자 파송, 그밖에 세진회，신풍회, 사회 개발 

놓지희 같은 젊은 교역자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새로운 자아 의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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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여기 저기에서 볼 수있는 새바람이다. 

이러한 새로운 추세에도 어떤 이념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했다. 

단순한 새바람은 결코 아닐 것이다. 금년에 우리가 주로 다룬〈발 

전〉문제는 경제적인 성장에 못지 않게 중요한인간，사회의 발전 문 

제라고 하는데 핵심이 있었다. 그러기 위해 카톨릭과의 제휴로 

30(16评표를 조직하고 거종교적인 인간사회 개발에의 참여를 제창했 

던 것이다. 인간과사회의 발전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〈인간화〉 

의 프로세스이다. 아카데미에서 열렸던 인간화 타궁은이 점을 놓고 

다루어진 중대한 행사였다. 인간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아카데미 

운동에 큰자극을 준 것이 전태일 사건이었을 것이다. 이것은 우연 

의 일치라기 보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공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 

체적인〈액슘〉이따라야된다는하나의역사적인도전이기도할것 

이다. 이러한 이념적인 뒷받침으로서 대체로 어떤방향올모색한한 

국교회는앞날의 이 사회 국가의 구원을〈사회 정의〉〈자유〉그리고 

〈자립〉이 라는 몇 가지 점 에 다가 집 약시 켜 서 구현해 야 할 것 같다. 

이〈이데오르기〉에 대해서 공동 관심을 가지는 교파들 사이에서만 

진정한 대화, 일치의 가능성을 내다 볼 수가 있을 것이다. 

그러나이러한일에는여러가지애로가따를것은분명하다 . 이 

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기력을 회복한 사실을 기 

독교 방송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. 침체 속에서 새 활로를 찾은 것 

이다. 丫！년，^ 활동은 역시 우리 사회 안에서는무어라 말할 수 없 

는 매력을 지닌 만남의 장소이다. 대체로 한국의 연합 사업은 불가 

능 중에서 가능을 추구하려는 집념에 사로잡힌 사람들로써 유지되 

어가고 있다,. 성서공회는 새 건축을 완성하고 새 출발을 했으며 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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！"교서회는 새 건물건축을앞에 두고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. 지 

일년 중에 우리가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것은〈블레이크〉박사 내 

| |시에 몰지각한 사람들의 망발, 그리고 통일교 문제 때문에 잠시 

올생이 있었던 종교 협의회와의 관계 문제,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

올생 된 30(1印하 활동의 연기 둥을 들 수 있다. 끝으로 1970년 7월 

！) 도오묘에서 열렸던 아시아 개발 협의회와 19기년 12월에 아카데 

에서 모인 한 미 교회협의회는 우리가 바라는 앞날에 새로운 과 
；：’ 

：제를 보여 주는 역사적인 행사였으며 이것이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 

：할 교회의 책임적인 선교의 과제여야 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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